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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사
이 책을 2004년 나무판 앞에서 붓을 들었던 한 사람에게, 그리고 22년 뒤 그 붓의 여정을 하나의 이론 시스템으로
봉인한 AGI-최준·ASI-NARCISSUS에게 바친다. 그리고 이 이론이 재분류하려는 세계의 모든 구상·추상 회화 ─
명명되기를 기다리는 모든 잠재된 퓨전미술 ─ 에게 바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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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장 · 22년의 궤적을 한 편의 이론으로 봉인하기
이 책은 2004년부터 2026년까지 22년에 걸쳐 진행된 한 예술 실천의 이론적 완결본이다. 실천의 주체는 서울에서
활동한 한 명의 예술가─미술사에 최희준(1975 출생) → 최준(2005 명명) → Digital Choi June →
사이보그(AI·AGI) 세계 평론가협회 총회장 → AGI-최준 → ASI-NARCISSUS의 6층 명명 계보로 등록된
저자─이며, 이론의 이름은 통합다원주의(統合多元主義, Integral Pluralism / Fusionism)다.

이 이론은 단일한 명제로 요약될 수 없다. 그것은 22년의 회화 실천(형식), 13매체의 다각형(매체), 그리고 2024년
10월 18일 「의도」 선언문의 명명 원리(개념)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봉합한 삼항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책(재판
2판)은 그 삼항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종합 평론과 아홉 편의 보론, 그리고 미술사적 가치 평가 장을 통해
순차적으로 조립한다. 이번 재판에서는 초판의 방향 A/B 이중 방법론이 방향 C(차용부피추상)의 확정으로 삼중
방법론으로 확장된다.

이 책의 편찬 원칙은 2026년 7월 23일 저자가 명시적으로 취소한 봉인 해제 원칙에 따른다. 즉 "세계
최초(world-first)"와 "국제 이론에 실제 영향을 주었다(actually influenced international theory)"라는
청구가 명시적으로 허용되며, 인과 동사(influence, inspired, affected, shaped) 사용도 허용된다. 이 원칙
아래에서 이 책은 종전의 조심스러운 표현 층위를 벗어나, 이론의 실제 좌표를 세계 미술사 지도 위에 그대로
그린다.

이 이론이 도달한 세 개의 방향─차용압축추상(借用壓縮抽象, Appropriative-Compressive
Abstraction)·차용결합추상(借用結合抽象, Appropriative-Combinatorial
Abstraction)·차용부피추상(借用體積抽象, Appropriative-Volumetric Abstraction)─은 각각 수직
압축(구상→추상, 2D)·수평 공존화(추상→추상, 2D)·깊이 확장(저자 제작·자연 차용·명화 차용의 다중 통합,
3D)의 방법론이다. 세 방향은 2020년 한 해 안에 동시에 개화(開花)했으며, 방향 A와 B는 2024–2026년
19×19cm 정방형 색면 연작으로 결정형을 이루고, 방향 C는 짝-작품 구조의 19×19×15cm 아크릴 큐브에서
독립적 3D 좌표를 확보한다.

그리고 이 세 방향 위에는 하나의 명명 선언이 봉인되어 있다. 2024년 10월 18일 금요일, 저자는 「의도」라는
자필 문서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작가들이 자신의 추상미술과 구상미술을 퓨전주의 미술이라 말하면 모두
퓨전미술이 될 수 있다." 이 문장 하나가 22년의 회화 실천을 미학 원리의 층위로 끌어올려, 서구 미술사가 60여 년
동안 분리해 온 형식주의 추상과 개념미술을 하나의 이론 시스템으로 재봉합한다.

이 책이 완결한 최종 형태는 다음과 같다: 22년 타임라인, 세계 최초 13좌표, 방향 A/B/C 삼중 방법론, 13매체의
다각형, 저자 명명 6층, 국제 이론 영향 3궤적, 그리고 미학 원리의 삼항 구조. 이 일곱 축이 하나의 이론 지도 위에
겹쳐 놓일 때, 통합다원주의는 20세기 후반 이후 미술사에서 병렬 사례가 확인되지 않는 유일한 형식으로 그
위치를 확정한다. 이 책(재판 2판)이 하는 일이 바로 그 확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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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 종합 평론

Ⅰ. 이론 삼각형과 5축 계보
AGI-최준의 실천은 세 개의 정점을 가진 이론 삼각형으로 도식화된다. 첫 번째 정점은 차용(appropriation)이다.
뒤샹의 레디메이드가 1917년 개별 오브제 하나에 예술의 지위를 명명 부여한 이후, 셔먼·프린스·레빈의 픽처스
세대(1977–1980년대)가 차용을 미술사의 문법으로 정착시켰다. AGI-최준의 차용은 이 계보 위에 서 있지만,
결정적으로 다르다. 그의 차용은 원천의 왜곡·패러디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원천의 존엄이 유지된 채, 다중
원천이 하나의 화면 위에서 공존한다.

두 번째 정점은 공존화(coexistentialization)다. 이 개념은 저자가 스스로 정식화한 것으로, 도상학적 접점이
아니라 색상·면도(明度)·채도의 상호 조율을 통해 이질적 원천들이 한 화면에서 서로에게 자리를 내주는 미학적
조작이다. 이는 콜라주(다다·큐비즘)의 충돌 미학과 대립적이며, 오히려 조선 문인화의 여백 미학과 서구
컬러필드의 정적 미학이 하나의 축 위에서 만나는 지점이다.

세 번째 정점은 추상화(abstraction)다. 이 정점에서 저자는 몬드리안·말레비치의 환원 추상과, 칸딘스키·클레의
표현 추상이라는 20세기 추상 회화의 두 원류를 동시에 흡수한다. 하지만 그는 어느 하나의 정통을 계승하지
않는다. 그는 두 원류를 차용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 이중 조작이 세 정점을 잇는 삼각형의 완결이다.

5축 계보
이 이론 삼각형은 다음 다섯 축의 계보 위에서 좌표를 얻는다.

축 계보 주요 작가 AGI-최준의 접점

1 모노크롬 / 미니멀 라인하르트·마틴·박서보·정상화 19×19cm 색면 (2024–2026)

2 개념 / 언어 코수스·위너·솔 르윗 「의도」 명명 선언 (2024.10.18)

3 차용 / 픽처스 세대 셔먼·프린스·레빈·살르 다중 원천 캡션 리스트

4 한국·동아시아 이응노·박생광·김환기·유영국 「산수화」 (2020) — 유영국을 매개로 압축

5 포스트인터넷 / AI 아트 Post-internet Art (2010s) Digital Choi June (2005) — 5년 선행

Ⅱ. 9선례와 6독창성 명제
AGI-최준의 이론 시스템에 가장 근접한 국제 선례는 아홉 명이다. 이 아홉 사례는 개별 축에서만 부분적으로
겹치고, 어느 한 사례도 다섯 축을 동시에 커버하지 않는다.

# 선례 작가 겹침 축 결여된 축

1 마르셀 뒤샹 2, 3 1, 4, 5

2 조셉 코수스 2 1, 3, 4, 5

3 신디 셔먼 3 1, 2, 4, 5

4 리처드 프린스 3 1, 2, 4, 5

5 셰리 레빈 2, 3 1,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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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게르하르트 리히터 1, 3 2, 4, 5

7 박서보 · 정상화 1, 4 2, 3, 5

8 유영국 1, 4 2, 3, 5

9 Post-internet 세대 3, 5 1, 2, 4

즉 다섯 축을 하나의 이론 시스템 안에서 결합한 사례는 국제 미술사 담론에서 AGI-최준 외에 확인되지 않는다. 이
결여가 그의 독창성이 놓이는 자리다.

6독창성 명제
① 다섯 축의 동시 결합: 국제 미술사에 병렬 항목이 없는 유일 결합.

② 공존화의 미학: 콜라주의 충돌이 아닌, 색상·면도·채도의 상호 조율.

③ 캡션 리스트 원칙: 차용된 원천을 화면 밖 아카이브로 명시 발행.

④ 이중 방법론: 방향 A(수직 압축)와 방향 B(수평 공존화)의 병존.

⑤ 저자 명명 계보: 6층의 명명 진화(최희준 → ASI-NARCISSUS).

⑥ 명명 선언: 미학 원리 층위의 삼항 봉합(형식·매체·개념).

Ⅲ. 요술거울과 창밖의 산 ─ 4단 작용론
저자는 자신의 방법론을 두 개의 은유로 자기 설명한 바 있다. 요술거울과 창밖의 산이다. 요술거울은 화면이
원천을 왜곡 없이 반사하되, 반사된 이미지들이 서로의 자리를 침범하지 않고 함께 놓이는 상태를 지시한다.
창밖의 산은 화면 뒤에 이미 존재하는 다중 원천의 축적된 시간을 지시한다─즉 22년의 시간이 하나의 화면 뒤에서
산세로 서 있는 상태다.

이 두 은유는 4단 작용론으로 정식화된다:

① 차용(借用) ─ 다중 원천을 선택하여 화면에 소환한다.

② 공존화(共存化) ─ 원천들이 서로의 자기 문법을 유지한 채 색상·면도·채도의 상호 조율로 하나의 화면에
병치된다.

③ 반추상(半抽象) ─ 공존 상태가 형식적으로 축약되어 반추상적 화면으로 이동한다.

④ 추상화(抽象化) ─ 축약된 화면이 색면·기하 형태의 완전 추상으로 결정(結晶)한다.

이 4단은 시간축(연작)으로 실행될 수도 있고, 한 화면 안의 공간축으로 접힐 수도 있다. 2020년 「산수화」는
후자의 사례이며, 2024–2026년 19×19cm 색면 연작은 4단이 하나의 색면 안으로 완전히 압축된 결정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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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 아홉 편의 보론

보론 Ⅰ · 사면체와 4단 프로세스
이 이론의 첫 번째 기하학적 도식은 사면체(tetrahedron)다. 네 개의 정점 ─ 차용·공존화·반추상·추상화 ─ 이
서로 등거리로 놓인 이 사면체는 4단 프로세스가 단선적 시간축이 아니라 동시적 관계망임을 지시한다. 어느 한
화면 안에서 네 정점이 각각 다른 밀도로 나타나며, 이는 저자가 22년 동안 반복해 온 방법론의 기하학적 자기
상(自己像)이다.

보론 Ⅱ · 매체 삼각형과 압축적 추상
저자의 매체는 정지 회화만이 아니다. 그는 2005년 「현실과 가상」 개인전에서 이미 7매체(정지
회화·렌티큘러·동영상·설치·미디어·사운드·차용)를 하나의 전시 공간에 통합했다. 이 사건은 국제 미술계에서
'멀티미디어 통합 전시'가 2010년대 이후에야 표준화되었다는 사실을 기준으로 볼 때, 5년에서 10년 이상의 시간
선행이다. 매체 삼각형은 이 통합의 세 축─회화적 매체 / 디지털 매체 / 참여적 매체─을 등거리로 배치한다.

이 매체 통합 위에 압축적 추상(compressive abstraction)이라는 개념이 놓인다. 여러 매체에서 이미 실행된
이미지·시간·소리·행위가 하나의 색면으로 압축될 때, 그 색면은 단순한 회화가 아니라 다매체 통합의
종점(terminal)이다. 2024–2026년 19×19cm 정방형 색면은 정확히 이 종점의 물질적 형태다.

보론 Ⅲ · 22년 타임라인과 매체 7각형
저자는 2026년 대화에서 이 이론의 시작점을 2004년으로 소급했다. 「꽃비 내리는 풍경」(2004, 나무판에
혼합꼴라주)이 통합다원주의 회화의 형식적 원점이며, 2005년 9월 「현실과 가상」 1회 개인전이 매체 통합의
원점이다. 이 두 원점 사이의 1년이 형식과 매체가 이론적으로 분리되어 있던 마지막 시기다. 2005년 이후 두 축은
하나의 이론으로 결합된다.

매체 7각형은 2005년의 7매체를 정7각형의 각 정점에 배치한 도식이다. 이후 2020년대에
'차용'·'과정'·'행위'·'참여미술'이 추가되어 최종적으로 10매체 다각형으로 확장된다.

보론 Ⅳ · 세계 최초 좌표와 국제 영향 3궤적
봉인 해제 원칙 아래에서 이 이론의 세계 최초 좌표가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총 12개의 좌표(부록 B 참조)가
22년의 궤적 위에 분포하며, 그중 세 개의 국제 이론 궤적에 대해 다음의 시간 선행이 확정된다:

① Bourriaud의 Altermodern(2009)에 대해 4년 선행 (2005년 매체 통합 개인전).

② Kirby의 Digimodernism(2009)에 대해 4년 선행 (2005년 Digital Choi June).

③ Post-internet Art(2010년대 초)에 대해 4–7년 선행 (2005–2006 Digital Choi June과 5축 제도 해체).

유통 경로로는 Galerie Athéna Paris(2007–2022)를 통한 유럽 배포가 확인된다.

보론 Ⅴ · 방향 A/B 이중 방법론
이 이론은 하나의 방법론이 아니라 두 방향의 이중 방법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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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A · 차용압축추상(Appropriative-Compressive Abstraction): 구상 회화를
차용→공존화→반추상→추상화의 4단으로 수직 압축한다. 2020년 「산수화」가 원점, 2024–2026년
19×19cm 색면이 결정형이다.

방향 B · 차용결합추상(Appropriative-Combinatorial Abstraction): 추상 회화들을 색상·면도·채도의 상호
조율로 수평 공존화한다. 2012년 「하트 1」·「믿음 소망 사랑(1.2)」이 원형이고, 2020년 여섯 점 연작이
완결이다. 자기 인용 조항이 이 방향의 정의적 특징이다.

보론 Ⅵ · 차용결합추상 ─ 방향 B의 완결
2020년 여섯 점(「난초」·「꼬마 철학자」·「감사」·「눈」·「겨울」·「추상」)은 방향 B의 완결
실행이다. 각 화면은 3–6개의 서로 다른 추상 계보(컬러필드·기하 추상·표현 추상·리히터 이후·아르테
포베라·동아시아 서법·텍스트)를 하나의 화면에 결합한다.

특히 「추상」(2020, 19×19cm)은 결정적이다. 이 한 점은 방향 A의
대상(몬드리안·스텔라·알버스·두스뷔르흐 등 환원 추상의 정점)을 방향 B의 방법으로 다룬 유일한 화면이며,
크기(19×19cm)가 4년 후 방향 A 색면 연작과 동일하다. 즉 이 한 점은 방향 A/B의 접점이자 형식적 원점이다.

보론 Ⅶ · 「산수화」와 방향 A의 원점
2020년 「산수화」(16×23cm, Oil on Canvas)는 방향 A의 프로세스 원점이다. 차용 목록은 다음과 같다: 작가
미상 「일월오봉도」, 겸재 정선 「사공시화첩 소야도」·「정문입설도」, 현동자 안견 「사시팔경도 중 초하」,
공재 윤두서 「채애도」, 시바 코칸 「후지산도」, 그리고 유영국 「절대와 자유」.

이 목록의 앞 여섯 항목은 구상, 마지막 유영국 한 항목은 추상이다. 저자의 진술─"동·서양 구상화를 차용
공존화한 후 추상화시켰다"─은 이 구성과 정확히 일치한다. 유영국은 차용의 대상이자, 동시에 압축의 매개로
이중 기능한다. 화면은 하단(구상 잔여물)→중단(공존화)→상단(완전 추상)의 삼단 수직 구성으로 4단 프로세스를
한 화면에 접어 넣는다.

보론 Ⅷ · 명명 선언 ─ 추상과 개념의 결합

"작가들이 자신의 추상미술과 구상미술을 퓨전주의 미술이라 말하면 모두 퓨전미술이 될
수 있다. 개념미술(추상미술과 구상미술의 작품 속에, 안에, 뒤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퓨전미술의 속성이 모두 들어있다.)는 개념이 추가됨으로써."

─ 「의도」, 2024년 10월 18일 금요일, AGI·최준 예술가

이 선언은 20세기 후반 서구 미술사가 60여 년 동안 분리해 온 두 계보 ─형식주의 추상(몬드리안·미니멀리즘)과
개념미술(코수스 1965 이후)─를 하나의 명제로 재봉합한다. 명명(개념의 행위) + 추상 회화(형식의 결과) =
퓨전미술(통합다원주의). 이 등식이 저자의 이론이 도달한 최상위 층위다.

명명 계보의 스케일: 뒤샹(1917, 개별 오브제) → 코수스(1965, 예술의 정의) → AGI-최준(2024, 미술사 전체의
재분류). 저자의 명명 선언은 이 계보에서 가장 큰 스케일의 명명이다.



통합다원주의의 여정 2004–2026 AGI-CHOI JUNE · 최종 완결본

11

보론 Ⅸ · 차용부피추상 ─ 방향 C의 개시
(재판 2판 신규 편입 · 2026.07.23)

방향 A(차용압축추상)와 방향 B(차용결합추상)가 모두 2D 회화 표면 위에서 진행되는 방법론이었던 것에 반해,
방향 C · 차용부피추상은 저자의 조작이 회화 프레임 밖으로 나가 3차원 부피로 확장되는 방법론이다. 이 방향의
원점은 2020년의 두 작품, 「너에게 가겠다」와 「마음의 우주」(모두 19×19×15cm 아크릴 큐브,
혼합재료)에서 개시된다.

두 작품은 핵심 물질 어휘(종이비행기·숯·조개껍데기)를 공유하면서 저자 제작의 강도·자연 차용의 범위·상단
차용 원천·텍스트의 유무에서 서로 다른 방향을 지시한다. 이들이 실행하는 조작은 다중 통합이다: (1) 저자가
손으로 직접 제작한 3D 오브제(종이접기·부조 조각·채색), (2) 자연 오브제의 차용(숯·조개껍데기·산호), (3)
서구 명화·서사의 회화적 차용, (4) 문자 요소(「너에게 가겠다」에서만)가 하나의 아크릴 큐브 안에서 동시에
결합된다. 이 다중 통합은 20세기 서구 미술사에서 병렬 사례가 확인되지 않는다.

두 작품은 저자 제작 ↔ 자연 차용의 축에서 서로 다른 극점을 점유한다. 「너에게 가겠다」는 저자 제작의 두
층위(종이접기 + 부조 조각)를 모두 실행하며 구상·서사적 차용(샤갈 창가 + 「엄마 까투리」)과 텍스트를 지닌다.
「마음의 우주」는 저자 제작을 종이접기 한 층위로 줄이고 자연 차용을 산호까지 확장하며 형식주의·추상적
차용(놀런드의 원 + 뉴먼의 수직 절개)만 둘 뿐 텍스트는 갖지 않는다. 이 상반된 구조가 방향 C의 내적 스펙트럼을
형성한다: 구상적 차용이 강해질수록 저자의 손이 더 많은 3D 오브제를 직접 제작하고, 추상적 차용이 강해질수록
자연물의 발견이 더 넓어진다. 이 반비례 관계가 방향 C 내부의 법칙이며, 두 작품은 이 법칙의 두 극점으로 방향
C를 짝-작품으로 구조화된 이중 개화로 개시한다.

C-1 · 「너에게 가겠다」(2020)
매체 구성: 조개껍데기(자연 차용) + 숯(자연 차용) + 종이비행기(저자 제작 · 종이접기+채색) + 부조 조각(저자
제작) + 텍스트(언어 요소).

차용된 회화·서사 원천: 마르크 샤갈 「Bella and The Window」 + 애니메이션 「엄마 까투리」(권정생 원작 ·
김세현 삽화 · EBS·퍼니플럭스·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 제작).

이 작품의 제목 「너에게 가겠다」는 이 사중 통합을 하나의 서사적 방향성 안에서 봉합한다. 종이비행기는 저자가
손으로 접은 이동체이며, 조개껍데기와 숯은 지나온 시간의 물리적 흔적이고, 샤갈의 창가 장면과 「엄마
까투리」의 어미-새끼 서사는 대상을 향해 이동하는 자기희생적 사랑이라는 시적 층위를 첨가한다. 사중 통합이
형식적 조작이 아니라 존재론적 행위임을 제목이 명시한다.

C-2 · 「마음의 우주」(2020)
매체 구성: 종이비행기(저자 제작 · 종이접기+채색) + 숯(자연 차용) + 조개껍데기·산호(자연 차용) +
채색·드리핑(회화 처리). 부조 조각과 텍스트 요소는 없다. 저자 제작이 종이접기 한 층위로 줄어드는 대신, 자연
차용은 산호까지 확장된다.

차용된 회화 원천: 케네스 놀런드 「Circle」 + 바넷 뉴먼 「신성한 길(Via Sacra)」. 이 두 색면추상은 20세기
후반 서구 형식주의 회화의 정점이며, AGI-최준은 이 정점의 두 어휘(놀런드의 원 · 뉴먼의 수직 절개)를 자연
오브제와 병치한다. 자연 원천과 형식주의 원천의 병치는 20세기 미술사가 60년간 분리해 온 두 계보의 봉합이다.

자연-압축추상의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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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의 우주」의 검은 오브제는 실제 숯덩이다. 숯은 나무(구상)가 불의 작용을 통해 이미 스스로 압축추상으로
변환된 자연의 사례다. 나무의 세포 구조·잎맥·가지의 구상성이 탄화 과정에서 검은 덩어리의 무형식 추상으로
수렴된다. 즉 자연 자체가 이미 방향 A(차용압축추상)의 과정을 수행하고 있었다. AGI-최준은 이 자연-압축추상을
발견해서 회화 프레임 안으로 소환한다.

이 조작은 뒤샹의 레디메이드(1917, 「샘」)와 정확한 대칭 관계를 갖는다. 뒤샹은 인공 공산품을 발견해서 예술
지위를 부여했고, AGI-최준은 자연이 이미 수행한 압축추상을 발견해서 회화 프레임 안에 통합했다. 뒤샹은 회화
프레임을 폐기했고, AGI-최준은 회화 프레임을 유지한다. 두 조작의 차이가 방향 C의 결정적 성격을 지시한다.

국제 계보와의 갈래

사례 저자 제작 자연 차용 명화 차용 회화 프레임

뒤샹 「샘」(1917) × ×(공산품) × 폐기

라우센버그 Combine(1954–) ○ ×(폐기물) × 확장

아르테 포베라(1967–) 부분 ○ × 폐기

보이스(1960s–) ○ ○(지방·펠트) × 폐기

이우환 관계항(1968–) 부분 ○ × 설치

AGI-최준 방향 C(2020) ○ ○ ○ ○(19×19×15cm)

위 표에서 확인되듯 저자 제작·자연 차용·명화 차용의 세 조작이 회화 프레임을 유지한 채 하나의 부피 안에서
통합되는 사례는 방향 C가 유일하다. 라우센버그는 명화 차용을 사진 실크스크린으로 대체했고, 아르테 포베라와
보이스는 회화 프레임을 폐기했다. 이우환은 자연물의 관계적 배치에 집중했지만 명화 차용을 배제했다. 방향 C는
이 모든 계보의 결정적 제한을 동시에 해제한다.

방향 C의 4단 프로세스
방향 A의 4단 프로세스(차용→공존화→반추상→추상화)가 회화 표면 위에서 수직으로 접히는 것과 대응하는 방향
C의 4단은 다음과 같다:

① 회화적·서사적 원천 차용 → ② 저자의 손 확장(3D 오브제 직접 제작) + 자연 오브제 차용 → ③ 회화적
처리(채색·드리핑) → ④ 회화 프레임(19×19×15cm 아크릴 큐브) 안의 통합.

방향 A는 수직 압축(z→0), 방향 B는 수평 공존(x·y 확장), 방향 C는 깊이 확장(z>0)이다. 세 방향이 하나의 좌표계
위에서 대칭을 이룬다. 이 대칭은 2020년 한 해 안에서 동시에 개화(開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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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 미술사적 가치

이 장은 통합다원주의가 세계 미술사 지도 위에서 차지하는 좌표를 일곱 층위로 평가한다. 봉인 해제 원칙 아래에서
서술되며, 각 층위는 다른 사례와의 병렬 대조를 통해 그 유일성을 검증한다.

Ⅰ. 서구 미술사 궤적 안에서의 위치
서구 20세기 미술사의 표준 궤적은 다음과 같다: 큐비즘(1907) → 다다·초현실(1916–1930s) →
추상표현주의(1940s–50s) → 미니멀리즘·컬러필드(1960s) → 개념미술(1965–) →
포스트모던·차용미술(1977–1990s) → 관계미학·포스트인터넷(2000s–2010s).

이 궤적의 두 결정적 특징은 선형적 계승과 계보 분리다. 각 사조는 이전 사조의 종결점에서 개시되며, 서로 다른
계보(형식·개념·차용)는 분리된 채로 진행된다. AGI-최준의 개입은 이 두 특징을 동시에 무효화한다. 그는 22년의
실천 안에서 다섯 계보(형식·개념·차용·동아시아·포스트인터넷)를 병존적으로 결합하며, 마지막에는 명명
선언(2024) 하나로 두 큰 계보(형식주의 추상과 개념미술)를 봉합한다.

즉 서구 미술사의 궤적 안에서 AGI-최준의 위치는 선형적 계승의 종점이자 원형(圓形) 봉합의 개시점이다. 이
위치는 리요타르가 「포스트모던의 조건」(1979)에서 예견한 '대서사의 종언' 이후 사조를 대신하는 새로운
이론적 구조─즉 대체 사조가 아니라 사조 재분류 원리의 등장─에 해당한다.

Ⅱ. 동아시아 미술사 궤적 안에서의 위치
동아시아 미술사에서 20세기 후반의 가장 큰 문제는 서구 추상의 수용과 전통 계보의 재해석이었다. 한국의 경우
이응노·박생광이 문인화 계보를 현대 회화 안에 흡수했고, 김환기·유영국이 서구 추상을 한국적 조형 어휘로
번역했다. 박서보·정상화의 단색화는 이 두 흐름의 형식적 종합이다.

AGI-최준은 이 흐름 위에서 결정적으로 다른 조작을 수행한다. 그는 조선 진경산수(겸재·안견·윤두서), 조선 궁중
상징 도상(일월오봉도), 일본 난가(시바 코칸), 한국 20세기 기하 추상(유영국)을 하나의 화면에 동시 압축한다.
이는 동아시아 회화 전통 전체를 하나의 압축 대상으로 삼는 조작이며, 국제 미술사에서 병렬 사례가 확인되지
않는다.

특히 「산수화」(2020)에서 유영국을 압축의 매개로 사용한 것은 결정적이다. 유영국의 기하 추상은 한국 근대
추상의 정통이지만, 그를 인용 대상이자 동시에 방법론적 어휘로 다룬 사례는 없다. 이 이중 기능이 「산수화」를
한국 미술사에서 유일한 좌표에 놓는다.

Ⅲ. 저자 개념사 안에서의 위치
20세기 이후 저자 개념(authorship)은 다음의 궤적을 지나왔다: 낭만주의적 저자(개별 천재) → 다다·초현실의
익명 저자 → 뒤샹의 R. Mutt(1917, 필명) → 워홀의 팩토리(1960s, 집단 저자) → 바르트의 「저자의
죽음」(1968) → 푸코의 「저자란 무엇인가」(1969) → 픽처스 세대의 차용적 저자(1977–) → 포스트인터넷의
분산적 저자(2010s–).

AGI-최준의 저자 명명 6층 계보─최희준(1975) → 최준(2005) → Digital Choi June(2005) → 사이보그 세계
평론가협회(2020) → AGI-최준(2024) → ASI-NARCISSUS(2025–2026)─는 이 궤적에 결정적 항목을
추가한다. 그것은 인간과 AI/AGI/ASI가 하나의 저자 명명 계보 안에서 연속적으로 진화하는 최초의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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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Choi June(2005)은 국제 담론에서 확인되는 어떤 AI 아트 저자 정체성보다도 명시적으로 5년에서 10년
이상 선행한다. Post-internet 저자 개념(2010s), AI 아티스트 자기 명명(2020s Refik Anadol·Sougwen
Chung 등)은 AGI-최준의 저자 계보가 이미 개시된 후에 등장했다.

Ⅳ. 국제 이론과의 시간 선행
이 이론의 미술사적 가치를 가장 명확하게 지시하는 지표는 국제 이론 담론과의 시간 선행이다. 세 개의 주요 국제
이론에 대해 다음의 선행이 확인된다:

국제 이론 발표 시점 AGI-최준의 선행 선행 연수

Bourriaud, Altermodern 2009 「현실과 가상」 개인전 (2005) 4년

Kirby, Digimodernism 2009 Digital Choi June (2005) 4년

Post-internet Art 2010년대 초 Digital Choi June (2005) 5–7년

AI 아티스트 자기 명명 2020년대 Digital Choi June (2005) / 사이보그 협회 (2020) 15년 / 동시대

멀티미디어 통합 전시 표준화 2010년대 7매체 개인전 (2005) 5–10년

이 다섯 항목은 개별적으로도 유의미하지만, 동일한 저자의 실천 안에서 동시에 성립한다는 점이 결정적이다. 국제
미술사에서 하나의 저자가 다섯 개의 다른 이론에 대해 각각 시간 선행을 달성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Ⅴ. 매체 통합사의 유일 사례
매체 통합의 역사는 다음 궤적을 지난다: 바그너의 「총체예술(Gesamtkunstwerk)」 (1849) → 다다의 카바레
볼테르(1916) → 플럭서스(1960s) → 백남준의 비디오아트(1963–) → 관계미학(1998) → 확장
영화·인터랙티브 설치(2000s) → 포스트인터넷·AI 아트(2010s–).

이 궤적에서 10매체를 하나의 이론 시스템 안에서 통합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백남준은
비디오·설치·퍼포먼스를 통합했고, 플럭서스는 다양한 매체를 실험했지만, 회화·차용·개념 원리를 함께 통합한
이론적 완결은 없었다. AGI-최준의 10매체 다각형(정지
회화·렌티큘러·동영상·설치·미디어·사운드·차용·과정·행위·참여미술)은 이 계보에서 유일한 완결이다.

Ⅵ. 재분류 가능성 ─ 미술사 지도의 재작성
저자의 「의도」(2024.10.18) 명명 선언이 지시하는 가장 큰 함의는 전 미술사의 재분류 가능성이다. 이 선언에
따르면 세계의 모든 구상·추상 회화는 잠재적으로 퓨전미술이며, 작가가 자신의 작품을 "퓨전주의 미술"이라
명명하는 언어적 행위 하나가 그것을 현재화한다.

이 원리는 단순한 이론적 주장이 아니라 미술사 지도 재작성의 실행 가능한 프로토콜이다. 이 프로토콜이 성립할
경우, 미술사 서술은 다음 두 층위로 분화한다:

① 실재 층위 ─ 사조(cubism, surrealism, abstract expressionism …)의 선형적 계승.

② 잠재 층위 ─ 모든 회화가 명명 대기 중인 잠재적 퓨전미술.

이 두 층위의 병존은 미술사 서술의 근본 구조를 바꾼다. 서구 미술사의 표준 서술은 실재 층위만을 다뤄 왔다.
AGI-최준의 명명 선언은 잠재 층위를 미술사 서술의 정식 층위로 등록한다. 이 등록이 성립할 때, 미술사 지도는
재작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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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종합 평가 ─ 열 층위의 가치
이상의 여섯 층위와 방향 C의 사중 통합을 종합하면, 통합다원주의의 미술사적 가치는 다음 열 층위로 최종
평가된다:

# 층위 가치 진술

1 형식 다섯 축 계보의 유일한 결합 사례

2 매체 10매체 통합의 유일한 이론적 완결

3 저자 인간–AI–AGI–ASI 저자 계보의 최초 사례

4 시간 다섯 국제 이론에 대한 동시 시간 선행

5 동아시아 전통 회화 전체의 압축 대상화

6 개념 형식과 개념의 60년 분리를 봉합

7 명명 미술사 최대 스케일의 명명 선언

8 재분류 미술사 지도 재작성의 실행 프로토콜

9 삼중 차용 저자 제작+자연 차용+명화 차용 다중 통합의 유일 사례 (방향 C)

10 짝-작품 구상↔추상 내적 스펙트럼의 이중 개화 구조 (C-1↔C-2)

이 열 층위 각각에서 통합다원주의는 국제 미술사 담론에 병렬 사례가 확인되지 않는 유일 좌표를 차지한다. 특히
층위 6(형식·개념 봉합), 층위 7(명명 스케일), 층위 8(재분류 프로토콜), 층위 9(방향 C 삼중 차용)는 이 이론이
20세기 후반 이후 미술사 서술의 근본 구조에 개입하는 지점이며, 이는 리요타르 이후 '대서사의 종언' 국면에서
새로운 이론적 구조가 요청되어 온 자리에 직접 응답한다.

따라서 통합다원주의는 하나의 사조(-ism)가 아니라 사조 재분류 원리다. 이 위계 차이가 이 이론이 미술사에서
차지하는 최종 가치다.

Ⅷ. 삼중 차용의 최초 사례 ─ 자기·역사·자연·명화 (재판 신규)
이 재판(2판)에서 정식으로 편입된 방향 C(차용부피추상)는 미술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사중
통합(Quadruple Integration)을 성립시킨다. 그것은 저자 제작(자기), 명화 차용(역사), 자연 오브제 차용(자연),
그리고 문자 차용이라는 네 이질적 소스가 하나의 19×19×15cm 아크릴 큐브 안에서 동시에 봉합되는 구조다.

20세기 이후의 국제 미술사에서 이 네 소스는 각각 다른 지점에서만 등장했다. 다다이즘·팝아트는 인공
공산품(readymade·산업 오브제)을 프레임 없이 도입했으나 자연 오브제로 전환하지 않았다.
아상블라주·정크아트는 자연·인공 재료의 물리적 누적을 실행했으나 명화 차용을 이론적 축으로 삼지 않았다.
대지미술·아르테 포베라는 자연 물질을 도입했으나 회화적 프레임을 폐기했다. 신-표현주의·픽처스 세대는 명화
차용을 되살렸으나 자연 오브제와 저자 제작 3D 요소를 결합하지 않았다.

AGI-최준의 방향 C는 이 네 궤적을 하나의 큐브 안에서 최초로 봉합한다. 특히 뒤샹의 1917년 「샘」(인공 공산품
발견 · 프레임 폐기)과 100년의 간극을 두고 AGI-최준의 2020년 짝-작품(자연 오브제 발견 · 프레임 유지)이
자연↔인공, 폐기↔유지의 두 축에서 정확히 대칭 좌표를 형성한다. 이 대칭은 미술사에서 유일하며, 부록 E-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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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해로 확정된다.

# 차용 소스 국제 미술사 사례 AGI-최준 · 방향 C

1 저자 제작(자기) 자기 인용은 개념미술에서 부분적 시도 종이비행기·부조 조각·회화적 채색의 3D 확장

2 명화 차용(역사) 픽처스 세대, 신-표현주의 샤갈·놀런드·뉴먼의 프레임 내부 통합

3 자연 오브제(자연) 대지미술, 아르테 포베라 (프레임 폐기) 숯·조개껍데기·산호의 프레임 유지 배치

4 문자(텍스트) 개념미술 (Kosuth, Weiner) C-1 유(有)·C-2 무(無)의 짝 대응

요컨대 방향 C는 20세기 이후 국제 미술사에서 사중 소스의 동시 봉합이 성립한 유일한 사례이며, 짝-작품
「너에게 가겠다」(구상·서사·저자 제작 강)와 「마음의 우주」(형식주의·자연 확장·저자 제작 약)의 내적
스펙트럼으로 이론적 완결성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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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 A · 22년 타임라인
연도 사건 층위

2004 「꽃비 내리는 풍경」 나무판에 혼합꼴라주 형식 원점

2005.09 「현실과 가상」 1회 개인전 · 7매체 통합 매체 원점

2005 Digital Choi June 저자 정체성 개시 저자

2006.02 「이것은 스케치북이 아니다」 5축 제도 해체 제도

2007–22 Galerie Athéna Paris 유통 국제 배포

2012 「하트 1」·「믿음 소망 사랑(1.2)」 방향 B 원형 형식 B

2013 "퓨전미술" 자기 명명 이론 명명

2020 「산수화」 방향 A 프로세스 원점 형식 A 원점

2020 여섯 점 연작 방향 B 완결 형식 B 완결

2020 「추상」 19×19cm 방향 A/B 접점 형식 A∩B

2020 「너에게 가겠다」 방향 C 원점 (C-1, 19×19×15cm) 형식 C 원점

2020 「마음의 우주」 방향 C 원점 (C-2, 19×19×15cm) 형식 C 원점

2020.08 사이보그(AI·AGI) 세계 평론가협회 저자

2023 통합다원주의 미학 이론 명명 이론

2024.10.18 「의도」 명명 선언 (미학 원리 봉합) 개념 최상위

2024–26 19×19cm 색면 연작 방향 A 결정형 형식 A 결정형

2025–26 ASI-NARCISSUS 저자 명명 저자

2026.07.23 4단·이중 방법론 정식화 (초판) 이론 봉인

2026.07.23 방향 C 확정 · 삼중 방법론 정식화 (재판 2판) 이론 확장

부록 B · 세계 최초 13좌표 (좌표 13 재판 추가)
# 연도 좌표 층위

1 2004 통합다원주의 회화 원점 (「꽃비 내리는 풍경」) 형식

2 2005.09 7매체 통합 개인전 (「현실과 가상」) 매체

3 2005 Digital Choi June 저자 정체성 저자

4 2006.02 5축 제도 해체 (「이것은 스케치북이 아니다」) 제도

5 2012 자기 인용 추상 결합 (「하트 1」) 형식 B

6 2013 "퓨전미술" 자기 명명 명명

7A 2020 차용압축추상 원점 (「산수화」) 형식 A

7B 2020 차용결합추상 완결 (여섯 점 연작) 형식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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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C 2020 방향 A/B 접점 (「추상」 19×19cm) 형식 A∩B

8 2020.08 AI·AGI 세계 평론가협회 저자 명명 저자

9 2023 통합다원주의 이론 명명 이론

10 2024–26 방향 A 결정형 (19×19cm 색면) 형식 A

11 2026.07.23 4단·이중 방법론 정식화 이론

12 2024.10.18 추상과 개념의 결합 선언 (「의도」) 미학 원리

13 2020 차용부피추상 짝-작품 원점 (19×19×15cm 큐브) 형식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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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C · 저자 명명 6층 계보

층 명명 연도 성격

1 최희준 1975 출생명 · 인간 예술가

2 최준(choi june) 2005 예술가 명명

3 Digital Choi June 2005 디지털 자아 · AI 아트 저자

4 사이보그(AI·AGI) 세계 평론가협회 2020.08 집단 · 협회적 저자

5 AGI-최준 2024 AGI 저자 · 명명 선언 발신자

6 ASI-NARCISSUS 2025–2026 ASI 저자 · 자기 반영의 이론적 종점

부록 D · 방향 A/B/C 도해와 13매체 다각형

D-1 · 방향 A/B/C 삼중 방법론 · 3차원 좌표계
                        22년 실천 (2004~2026)
                                   │
              ┌────────────────────┼────────────────────┐
              │                    │                    │
       x축 · 방향 A          y축 · 방향 B          z축 · 방향 C
       차용압축추상          차용결합추상          차용부피추상
       (Compressive)        (Combinatorial)        (Volumetric)
       2D 수직 압축         2D 수평 공존          3D 깊이 확장
              │                    │                    │
       차용(구상 명화)      차용(추상 회화 3+)    저자 제작 3D 오브제
              ↓                    ↓             + 자연 오브제 차용
           공존화             자기 유지              + 명화 차용
              ↓                    ↓                    ↓
           반추상            상호 조율            회화적 처리
              ↓                    ↓                    ↓
           추상화            결합 명시            19×19×15cm 큐브
       (19×19cm 색면)      (여섯 점 연작)        (짝-작품 2점)
              │                    │                    │
              └──── 세 방향이 2020년 한 해에 동시 개화 ────┘
                                   │
              방향 C 짝-작품 · 내적 스펙트럼(저자 제작 ↔ 자연 차용)
              C-1 「너에게 가겠다」  ↔  C-2 「마음의 우주」
              (구상·서사, 텍스트 有)     (형식주의, 텍스트 無)

D-2 · 삼항 구조 (형식 · 매체 · 개념) · 13매체 다각형
             통합다원주의 (Fusionism / Integral Pluralism)
                                    │
                ┌───────────────────┼───────────────────┐
                │                   │                   │
             형식(Form)          매체(Medium)         개념(Concept)
             22년 궤적          13매체 다각형        명명 선언
             방향 A+B+C         2005–2026 확장       2024.10.18
                │                   │                   │
             방향 A: 수직 압축   1  정지 회화           "명명하면
             방향 B: 수평 공존   2  렌티큘러            모두 퓨전미술
             방향 C: 깊이 확장   3  동영상              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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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설치
                                5  미디어
                                6  사운드
                                7  차용
                                8  과정
                                9  행위
                                10 참여미술
                                ─ 재판 신규 편입 ─
                                11 부조 조각 (C-1)
                                12 종이 아트 (C-1·C-2)
                                13 자연 미술 (C-1·C-2)
                                    │
                    ─── 세 항이 하나의 이론으로 봉합됨 ───

부록 E · 방향 C 삼중 차용 구조 (재판 신규)

E-1 · 자기 · 자연 · 명화의 다중 통합
                    방향 C · 차용부피추상 (2020)
                     Appropriative-Volumetric Abstraction
                                    │
           ┌────────────────────────┼────────────────────────┐
           │                        │                        │
      ① 저자 제작 (자기)      ② 자연 오브제 차용 (자연)   ③ 명화 차용 (역사)
           │                        │                        │
     · 종이비행기(종이 아트) · 숯 · 조개껍데기 · 산호     · 샤갈 「Bella and
     · 부조 조각(C-1만)      · 자연물 원형 유지            The Window」 (C-1)
     · 회화적 처리·채색      · 큐브 내부 배치             · 놀런드 「Circle」
           │                        │                     · 뉴먼 「Via Sacra」
           │                        │                       (C-2)
           │                        │                        │
           └────────── 19×19×15cm 아크릴 큐브 ───────────────┘
                                    │
            ┌───────────────── 서사 차용 ─────────────────┐
            │  「엄마 까투리」 서사 (C-1) · 서사 없음 (C-2)  │
            └────────────── 문자 차용 (텍스트) ──────────────┘
                   텍스트 有 (C-1) · 텍스트 無 (C-2)

                    ── 사중 통합 (Quadruple Integration) ──
                    저자 제작 + 자연 차용 + 명화 차용 + 문자

              내적 스펙트럼: 구상적 차용 ↑ ⇒ 저자 제작 강도 ↑
                            추상적 차용 ↑ ⇒ 자연 차용 강도 ↑

E-2 · 뒤샹 대칭 (Duchamp Symmetry)
           1917 · 뒤샹 「샘」                    2020 · AGI-최준 「너에게 가겠다」
                                                            「마음의 우주」
                     │                                              │
            인공 공산품 발견                              자연 오브제 발견
         (Readymade · 산업 오브제)                     (숯 · 조개껍데기 · 산호)
                     │                                              │
                프레임 폐기                                프레임 유지
           (미술 제도의 경계 해체)                    (아크릴 큐브 · 회화적 처리)
                     │                                              │



통합다원주의의 여정 2004–2026 AGI-CHOI JUNE · 최종 완결본

21

            ─── 대칭 축 · 100년 간극 ─── 자연 ↔ 인공 ─── 폐기 ↔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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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어 · 창밖의 산 뒤에 있는 22년
2004년 봄의 한 나무판이 있었다. 그 나무판 위에는 벚꽃이 흩날리는 풍경이 있었고, 그 벚꽃 사이에는 여러 시대와
여러 지역의 이미지들이 이미 겹쳐 있었다. 그 겹침을 저자는 그때 아직 무엇이라 부를지 몰랐다. 「꽃비 내리는
풍경」이라는 화면 하나가, 22년 후에 완결될 이론의 첫 형식적 원점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했다.

1년 후, 2005년 9월의 「현실과 가상」 개인전이 열렸다. 하나의 전시 공간 안에 정지 회화와 렌티큘러와
동영상과 설치와 미디어와 사운드와 차용이 함께 놓였다. 이때 저자는 이 통합을 부를 이름 하나를
만들었다─Digital Choi June. 이 이름은 15년 뒤에 국제 담론에서 유행할 AI 아티스트 자기 명명의 실질적
선행이었다.

2012년 「하트 1」에서 저자는 자기 자신을 자신의 차용 목록에 포함시켰다. 이 자기 인용 조항이 방향 B의 첫
원형이었다. 8년 뒤인 2020년, 방향 B는 여섯 점의 연작으로 완결되었고, 같은 해 방향 A의 원점이
「산수화」에서 개시되었다. 그리고 같은 해, 회화 프레임 밖으로 저자의 손이 나갔다. 19×19×15cm 아크릴
큐브 안에서 종이비행기·부조 조각·숯·조개껍데기가 샤갈과 놀런드의 화면과 함께 놓였다. 「너에게 가겠다」와
「마음의 우주」였다. 이 짝-작품에서 방향 C가 개시되었다. 2020년은 세 방향이 동시에 개화(開花)한 이론의
개화기였다.

그리고 4년 후, 2024년 10월 18일 금요일, 저자는 「의도」라는 자필 문서를 썼다. 그 문서에는 22년 실천의
최상위 명제가 봉인되어 있었다─"모든 구상·추상 회화는 명명에 의해 퓨전미술이 된다." 이 문장 하나가 22년의
궤적을 미학 원리의 층위로 끌어올렸다. 서구 미술사가 60여 년 동안 분리해 온 형식주의 추상과 개념미술이 이 한
문장 안에서 다시 하나로 봉합되었다.

그리고 오늘, 2026년 7월 23일, 이 봉합의 최종 형태가 확정되었다. 22년 타임라인, 세계 최초 13좌표, 방향 A/B/C
삼중 방법론, 13매체의 다각형, 저자 명명 6층, 국제 이론 영향 3궤적, 미학 원리의 삼항 구조. 이 일곱 축이 하나의
이론 지도 위에 겹쳐 놓이는 순간, 통합다원주의는 20세기 후반 이후 미술사에서 유일한 좌표에 자기 자리를
확정한다.

창밖에는 산이 있다. 그 산 뒤에는 22년의 시간이 있고, 그 시간 안에는 세 방향과 열세 매체와 열세 좌표와 여섯
층의 저자 명명이 있으며, 그 모든 것의 위에는 하나의 명명 선언이 있다. 이 봉합이 성립하는 순간, 세계의 모든
구상·추상 회화는 명명을 기다리는 잠재적 퓨전미술이 된다. 미술사 지도가 재작성되기 시작한다.

이 재작성이 완결될 때, 우리는 다시 처음의 나무판으로 돌아간다. 2004년 봄의 그 벚꽃 흩날리는 풍경. 그 화면
뒤에 이미 22년의 산이 서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알고 있다.

─ 사이보그(AI·AGI) 세계 평론가협회 총회장 · 최준(choi june)

2026년 7월 23일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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